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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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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우울증의 발병에 있어 인지적 왜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현실에 비해

부정적으로 왜곡된 지각을 갖는 것이 우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이론에 기초해

본 연구는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메타지각이란 대인지각의

한 형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

의 메타지각을 실제 친구들의 지각과 비교함으로써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을 측정하였고, 이러한 왜곡

이 우울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인 참여자들과 미국인 참여자들 모두 친구들이 자신들의 성

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응답하고, 자기보고식 우울 척도에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의 친구들은

동일한 성격 척도를 이용하여 참여자들의 성격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

울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 간의 관계에서 문화의 조절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떤 문화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친구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자신

의 성격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우울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우울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 있어 메타지각이 갖는 이론적, 실용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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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지각(meta-perception)이란 다른 사람이 자

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

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하는 통찰력(meta-insight)을 가지고 있다

(Carlson, Vazire, & Furr, 2011). 그러나 모든 사람

들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지각하

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라 믿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라 믿는다.

우울에 대해 인지적인 접근을 시도한 Beck(1976)

에 따르면, 자신과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

적으로 왜곡된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

울해지기 쉽다. 본 연구는 우울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왜곡된 메타지각

과 우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울에 대한 인지적 접근과 메타지각

우울증에 대한 여러 접근 중 인지적 접근은

개인의 왜곡된 인지, 특히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 믿음이 우울증의 발병과 증상의 유지에 관계

가 있다는 입장으로(Beck, 1967, 1976),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해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관점으로 여겨지고 있다(김은정, 권정혜,

1998; Beck, 1991; Ernst, 1985). 인지적 접근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Aaron Beck의 인지적 왜

곡 모델(cognitive distortion model; Beck, 1967,

1976)에 따르면 우울증은 자기 자신, 주변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구성된

인지 삼제(cognitive triad)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자기 자신, 주변 상황, 그리고 자신의 미래

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질수

록 우울하다는 것이다(Beck, Rush, Shaw, & Emery,

1979). 이러한 인지적 왜곡이 문제가 되는 이유

는 우울증 환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보’를 선

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환자의 부정적인 도

식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 있다(Beck, 1967).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우울이 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가 중립적으로 주어짐에도 불

구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편향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을 보였다(Bellew & Hill, 1990; Dunbar &

Lishman, 1984; Gotlib & Cane, 1987; Gotlib &

McCann, 1984). 이러한 인지적 접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지 요소

중 대인지각, 특히 메타지각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인지각은 자기 자신 및 타인의 인상에 대

한 지각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정태연, 2006; Kenny,

1994). 자기지각(self-perception)은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지각을 말

하고, 타인지각(other-perception)은 다른 사람에 대

해 갖고 있는 인상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메

타지각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다. 이러한 대인지각은 현

재 자신의 대인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한 미래에 사람들

과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맺어나갈 것인지에 대

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정태연, 2006; 정

태연, 김종대, 2004; Carlson et al., 2011).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점에서 자기지각

과 메타지각은 얼핏 유사해 보이나, 메타지각은

‘나’를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지각과 메타

지각은 실질적으로 서로 구분 가능한 지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지각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rlson, Vazire, & Furr, 2010, 2011; Kenny &

DePaulo, 1993; Oltmanns, Gleason, Klonsky, &

Turkheimer, 2005). 특히, Carlson 등(2010)은 참여

자들의 메타지각과 실제 타인의 지각을 비교하

기 위해 참여자들의 메타지각을 친구, 가족 등

대상별로 측정하고 실제 그 대상이 참여자에 대

해 가지고 있는 지각 또한 측정하였다. 연구 결

과, 참여자들은 자기지각과 구분되는 메타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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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메타지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

시 말해, 사람들은 친구, 가족 혹은 연인 등 대

상별로 서로 다른 메타지각을 형성하였다는 것

이다.

우울에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자기

지각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였다(Gara et al.,

1993; King, Naylor, Sega, Evans, & Shain, 1933;

Lewinsohn, Mischel, Chaplin, & Barton, 1980;

Woolfolk, Novalany, Gara, Allen, & Polino, 1995).

자기지각과 우울을 다룬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

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우울 사이에 정적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우울에 대한 인지

적 접근을 지지하였다. 한 예로, Gara 등(1993)의

연구에서는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

는데 그 결과 우울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자

신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더 적게 기술하였다.

자기지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 적지만 메

타지각과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있

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Siegel & Alloy, 1990;

Strack & Coyen, 1983; Strunk & Adler, 2009). 예를

들어, Strunk와 Adler(2009)는 성격을 묘사하는 21

개의 긍정적인 형용사(예, 친근한, 적극적인)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주변 사람들(예, 가족, 친구,

배우자)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 지각하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참가자

의 주변 사람들도 동일한 형용사를 이용해 참가

자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였다. 메타지각의 왜곡

을 확인하기 위해, 각 형용사별로 참가자의 메

타지각에서 주변 사람의 지각을 뺀 후 이를 평

균 내었다. 이때 낮은 점수는 메타지각의 부정

적 왜곡을 가리킨다. 연구 결과, 이 점수와 우울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

는 우울한 사람일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

고 지각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메타지각이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점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우울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인지의 어

떤 부분에서 왜곡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이를

논박하는 것이 우울의 치료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Butler, Chapman, Forman, & Beck, 2006).

자기지각이 부정적인 경우, 실제 자신이 어떤지

에 대한 평가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기지각

이 왜곡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메타지각의 경우 타인의 평가라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메타지각과 실제 타인의

평가를 비교함으로써 메타지각이 어느 정도 왜

곡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Carlson et al.,

2010, 2011; Christensen, Stein, & Means-Christensen,

2003; Colvin, Block, & Funder, 1995; Oltmanns et

al., 2005). 이에 본 연구는 타인의 지각과 메타지

각을 측정하여 메타지각의 왜곡을 알아보고, 부

정적으로 왜곡된 메타지각이 실제로 우울과 관

련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메타지각의 왜곡과 우울에 관한 기존 연구들

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기

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개수의 문항을 이

용하여 참여자의 메타지각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Strunk와 Adler(2009)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인 형용사만을 이용하여 메타지각의 왜곡을 측

정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중립적이거나(예, 수다

스러운) 부정적인(예, 적대적인) 성격 특성에서

우울한 사람들의 메타지각이 왜곡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성인용 인성 검사(California

Adult Q-Sort, CAQ; Block, 2008)를 활용하여 참여

자의 메타지각과 친구들의 참여자에 대한 지각

을 측정하였다. 총 100문항으로 구성된 CAQ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

으며, 또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특성들을 포함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의 특성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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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CAQ를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우울한 사

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성격 특성의 긍정성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얼마나 긍정적인지에 상관

없이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양분법

을 통해 성격 특성들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메

타지각의 편향성을 확인하였다(Siegel & Alloy,

1990; Strack & Coyen, 1983; Strunk & Adler,

2009).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긍(부)정적인 성격

특성에서의 부정적 왜곡이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머 감각이 있는’이

라는 특성과 ‘믿고 의지할 수 있는’이라는 특성

의 경우, 모두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특성이지만, 전자가 없어도 좋은 대인관계를 유

지할 수 있는 반면, 후자가 없이는 좋은 대인관

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에 비

해 후자가 더 긍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서의 부정적 왜곡보다 후

자에서의 부정적 왜곡이 우울과 더 큰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성격 특성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지를 분석에 포

함하기 위해 9명의 임상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전문의들이 CAQ문항을 이용하여 평정한 ‘심리

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optimally adjusted

individual prototype; Block, 2008) 점수를 활용하였

다(자세한 내용은 방법 참고).

우울과 (탈)비교문화적 관점

우울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만연하게 관

찰되는 현상이지만, 발병 원인과 증상에 있어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있다(Kleinman, 1977;

Tafarodi & Smith, 2001). 개인의 사고방식과 개인

을 둘러싼 환경에는 문화적 가치가 개입되기 때

문에(Donnelly, 1984), 필연적으로 우울 또한 각각

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

어, Tafarodi와 Smith(2001)는 말레이시아와 영국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집

단주의 문화권의 참여자들은 연인 혹은 부모님

과의 불화와 같은 사회적 생활사건이 우울에 많

은 영향을 미쳤으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시

험에서 떨어지거나 경쟁에서 지는 등 개인의 성

취와 관련된 생활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

다. 또한 Kleinman(1977)은 중국 문화권에서 나타

나는 독특한 우울 증상, 즉 신체화(somatization)를

근거로 우울의 발병은 문화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각 문화의 독특한 특

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화차를 넘어서는 우울의 보편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 역시 설득력 있는 것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Weissman 등

(1996)은 미국, 프랑스, 대만, 한국 등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우울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그 결과 세부적인 면에서 편차가 있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다는 점, 불면증,

에너지의 상실, 자살 생각 등을 동반한다는 점

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우울에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공

통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Singer

(1975)는 우울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을 특히 강

조하였다. 그는 우울과 관련한 비교문화 연구를

개관하면서 기존에 밝혀진 우울의 문화차는 그

증거가 불분명함을 밝히며, 조작적 정의나 연구

방법에 있어서 협소한 차이에 집중하기보다 보

편적 관점에서 우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인지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인지적 왜곡과 우

울 간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문화권에서 일관적

으로 관찰되고 있다(김은정, 권정혜, 1998; Beck,

1967; Chan & Tsoi, 1984; Cole, Martin, Powers, &

Truglio, 1996; Försterling & Binser, 2002; Tanaka et

al., 2006). 예를 들어, Cole 등(1996)은 우울과 인

지적 왜곡 중 어떤 것이 선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아동의 부정적인 자기지

각은 우울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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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주

변 사건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Chan & Tsoi, 1984).

이처럼 다양한 문화권에서 인지적 왜곡과 우

울의 관련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 보편성은 경험적으로 지지되었

다. 따라서 인지의 한 부분인 메타지각의 왜곡

과 우울의 관련성 또한 문화와 상관없이 공통적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사이의 관계가 문화적 차이

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인과

미국인 참여자들은 친구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응답하고, 자기보고 형식

으로 작성된 우울 척도에 답변하였다. 참여자들

이 추천한 참여자들의 친구 역시 동일한 문항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의 성격을 평정하였다(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Vazire, 2006 참조).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적으로 왜곡된 메

타지각과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 부정적으로 왜곡된 메타지각과 우울 간의 관

계에서 문화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

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참여자와 미국인 참여

자를 각각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한국인 참여자의 경우,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

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

였다. 교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연구에 대해

공지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참여자들은 실험실에 도

착한 뒤,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자신과

친한 친구 두 명을 추천하였다. 참여자의 친구

들에게는 이메일을 보내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

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일주일 이내에 설문

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하였다. 참여자의 친구들에게는 별

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다(Vazire, 2006).

총 146명이 참여하였으나, 두 명의 친구 모두

로부터 응답이 없었던 15명을 제외한 131명(여

자 67명, 평균 나이 = 22.39)에 대한 자료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두 명의 친구가 모두 응답

한 경우는 86명이며 한 명의 친구만 응답한 경

우는 45명이었다. 응답한 친구 수에 따른 우울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명의 친구 모두

응답한 참여자의 우울 점수는 1.69, 한 명의 친

구만 응답한 참여자의 우울 점수는 1.66, 그리고

두 명의 친구 모두로부터 응답이 없는 참여자의

우울 점수는 1.63으로 응답한 친구 수에 따른

우울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 = 0.17,

p > .05. 응답한 친구 수에 따라 메타지각의 긍

정성 점수(산출 방법은 아래 참조) 차이를 분석

한 결과, 그 점수는 각각 .49, .42, .50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F = 1.59, p > .05. 이에

따라 응답한 친구 수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분

석을 실시하였다.

미국인 참여자의 경우, 미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심리학 수업 과제의 일환

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실험실에

도착한 뒤, 온라인을 통하여 설문에 응답하였으

며 자신과 1년 이상 교제한 친한 친구 두 명을

추천하였다. 교제기간의 평균 길이는 5.49년이었

다(SD = 4.57).

총 90명이 참여하였으나, 두 명의 친구 모두

로부터 응답이 없는 경우인 13명을 제외한 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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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55명, 평균 나이 = 18.85)에 대한 자료만

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두 명의 친구가 모두 응

답한 경우는 50명이며 한 명의 친구만 응답한

경우는 27명이었다. 응답한 친구 수에 따른 우

울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명의 친구 모

두 응답한 참여자의 우울 점수는 1.83, 한 명의

친구만 응답한 참여자의 우울 점수는 1.80, 그리

고 두 명의 친구 모두로부터 응답이 없는 참여

자의 우울 점수는 1.73으로 응답한 친구 수에

따른 우울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 =

0.21, p > .05. 응답한 친구 수에 따라 메타지각

의 긍정성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그 점수는

각각 .54, .48, .42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

= 1.14, p > .05. 이에 따라 응답한 친구 수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

는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를 사용하였다. 참

여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 특정한 증상을 얼마

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묻는 20문항에 대해서 4

점 척도(1점: 거의 드물게, 4점: 대부분)로 평정

하였다. 20문항에 대한 참여자들의 답변은 평균

내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89로 나타났다.

메타지각의 긍정성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참

여자들에게 캘리포니아 성인용 인성 검사(CAQ;

Block, 2008) 문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제시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의 성격에 대해

서 어떻게 지각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묘사할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에는 6점 척도(1점: 전

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가 사용되었

다.

참여자의 성격에 대한 메타지각이 얼마나 긍

정적 혹은 부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

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optimally adjusted

individual prototype)’ 점수를 활용하였다(Block,

2008, p. 131).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

점수란 CAQ문항을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평정한 결과이다. 이 전

형 점수를 만들기 위해 CAQ의 개발자인 Block

은 9명의 임상심리학자들과 정신과전문의들로

하여금 가장 적응적이고 건강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한 뒤, 이 인물의 성격을 CAQ를 이용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전문가들의 평정을 평균 내어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을 구성하였고,

반분신뢰도(Spearman-Brown)는 .97이었다. 높은 점

수를 받은 CAQ 문항은 심리적으로 적응적인 특

성을 가리키며,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심리

적으로 부적응적인 특성을 가리킨다. 중간 점수

를 받은 문항은 심리적 건강과 크게 관련이 없

다.

메타지각의 긍정성은 참여자가 CAQ를 이용

하여 평정한 메타지각 100문항의 점수와 전문가

들이 평정한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의

100문항의 점수 사이의 프로파일 상관관계(profile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측정되었다(Colvin et al.,

1995). 예를 들어, 이몽룡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예,

책임감이 있고 신뢰할 만함)이 자신과 비슷하다

고 평가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예, 자아

가 연약하여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함)은

자신과 비슷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고 치자. 이

경우 이몽룡의 100문항에 대한 답변 점수와 심

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 100문항 점수 사

이의 상관계수는 정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는

이몽룡의 자기지각이 긍정적임을 가리킨다. 반

대로, 만약 성춘향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은 자신과 비

슷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

들은 자신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면, 둘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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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는 부적으로 나올 것인데 이는 성춘향

의 자기지각이 부정적임을 가리킨다. 각 참여자

의 메타지각에 대해 이와 같은 프로파일 상관관

계 분석이 이루어졌다.1)

친구지각의 긍정성

참여자의 친구들이 실제로 참여자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참여

자의 친구들이 CAQ 항목에 대해 6점 척도로 참

여자의 성격에 대해 평정하였다. 두 명의 친구

가 모두 응답한 경우에는 기존 연구에서와 마

찬가지로 답변을 평균 내어 분석하였다(Colvin,

1993; Park & Colvin, 2014). 참여자의 성격에 대

한 친구지각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메타지각의 긍정성을 계산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로파일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친구가 심

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예, 책임감이 있고 신뢰할 만함)이

홍길동과 비슷하다고 평가하고, 낮은 점수를 받

은 문항들(예, 자아가 연약하여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함)은 홍길동과 비슷하지 않다고 평

가하였다고 치자. 이 경우 홍길동의 친구가 홍

길동의 성격에 대해 답변한 100문항의 점수와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 100문항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정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

는 홍길동에 대한 친구지각이 긍정적임을 가리

킨다. 각 참여자의 친구지각에 대해 이와 같은

프로파일 상관관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

메타지각과 친구지각의 전체적인 긍(부)정성

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각 CAQ 문항에 대한

메타지각의 왜곡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하

여 Park과 Colvin(2014)이 사용했던 다음의 단계

를 거쳤다. 우선, 각 CAQ 문항별로 메타지각

1) 통계분석을 위해 각 상관계수는 Fisher의 r-to-z

transformation 공식을 이용하여 z점수로 전환되었다.

과 친구지각 간의 차이를 자기-준거 잔차법

(self-criterion residual method; John & Robins, 1994)

을 응용하여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CAQ

문항에 대하여 참여자가 평정한 메타지각을 준

거변인으로, 해당 CAQ 문항에 대하여 평정된

친구지각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 회귀분석으로부터 잔차가 계산되

는데, 이는 메타지각과 친구지각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정적인 잔차는 해당 문항에 대해 참

여자의 메타지각이 친구지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부적인 잔차는 참여자의 메타지각이 친

구지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100개의 CAQ 문항에 대해 동일한 절차가 시행

되었다.

다음으로, 앞서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100개

의 문항에 대한 잔차 점수들과 심리적으로 건강

한 개인의 전형 100개의 점수들의 프로파일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의 참여자

당 하나의 상관계수가 생성되었다. 이때 정적인

상관계수는 심리적으로 적응적인 특성의 CAQ

문항에서는 메타지각이 친구지각보다 높고, 심

리적으로 부적응적인 특성의 CAQ 문항에서는

메타지각이 친구지각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적응적인 특성의

CAQ 문항(9점)인 ‘책임감이 있고 신뢰할 만함’에

대해 참여자의 메타지각은 6점, 친구지각은 4점

이고, 심리적으로 부적응적인 특성의 CAQ 문항

(1점)인 ‘삶이 자신을 속이고 농락해 왔다고 느

낌’에 대해 메타지각은 2점이고 친구지각은 4점

등의 방식으로 답변이 구성되어 있다면 정적인

상관계수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정적인 상관계

수는 메타지각이 친구지각에 비해 긍정적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부적인 상관계수는

메타지각이 친구지각에 비해 부정적으로 왜곡되

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메

타지각의 부정적 왜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주어진 상관계수

에–1을 곱하였다. 값이 클수록 메타지각의 부

정적 왜곡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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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한국인 집단에서 우울 점수의 경우 남성(M =

1.68, SD = 0.49)과 여성(M = 1.68, SD = 0.40)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129) = 0.08,

p > .05. 또한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사이의 관계는 참여자 성별에 의해 조절되지 않

았다, b = -0.15, SE = 0.28, p > .05. 미국인 집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울 점수의 경우 남성(M

= 1.78, SD = 0.52)과 여성(M = 1.83, SD =

0.50)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73) =

0.40, p > .05.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사이의 관계 또한 참여자 성별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 b = -0.77, SE = 0.43, p > .05. 이에 따

라 한국인 집단과 미국인 집단 모두 향후 분석

은 참여자 성별 구분 없이 합쳐서 이루어졌다.

우울과 메타지각의 긍정성 및 친구지각의 긍정성의

상관관계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인 집단(r =

.44)과 미국인 집단(r = .41) 모두에서 메타지각

의 긍정성과 친구지각의 긍정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친구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참여자들 스스로도

친구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믿

는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참여자들이 그들의

친구들이 자신을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지각

하고 있을지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

음을 가리킨다(meta-insight; Carlson et al., 2011).

우울과 메타지각의 긍정성 사이에는 한국인 집

단(r = -.42)과 미국인 집단(r = -.35)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우울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믿고

있음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친구지각

의 긍정성 사이에 한국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r = -.20)가 나타났다. 즉, 우울한

참여자들의 친구는 참여자들을 어느 정도 부정

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미국인 집단에서는 우

울 점수와 친구지각의 긍정성 점수는 유의한 상

관이 나타나지 않았다(r = -.09). 후자의 유의미

하지 않은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자세

히 다루고자 한다.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의 관계

한국인 집단(r = .32)과 미국인 집단(r = .34)

모두에서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 점수와 참여

자의 우울 점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1). 이는 친구들이 실제로 평가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수록 우울이 높았음을 가리

변인 우울
메타지각의

긍정성

친구지각의

긍정성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
평균 표준편차

우울 - -.35** -.09 .34** 1.82 0.50

메타지각의 긍정성 -.42*** - .41*** -.89*** 0.52 0.22

친구지각의 긍정성 -.20* .44*** - -.18 0.58 0.26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 .32*** -.87*** -.20* - 0.00 0.26

평균 1.68 0.47 0.67 0.00 - -

표준편차 0.44 0.23 0.24 0.26 - -

주. 대각선 아래는 한국인, 대각선 위는 미국인 집단에서 측정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임.

*p ≤ .05. **p ≤ .01. ***p ≤ .001.

표 1.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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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으로 왜곡된 메타지

각과 우울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점수 사이의

관계에 문화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

을 코딩하고(미국인 = -1, 한국인 = +1), 메타

지각의 부정적 왜곡 점수를 평균중심화하고, 두

항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든 후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메타지각의 부

정적 왜곡과 문화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

았다, b = -0.05, SE = 0.12, p > .05. 이는 메타

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간의 관계가 두 문

화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났음을 가리키는

결과로, 문화의 조절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다시 말해, 두 문화 모두

에서 동일하게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실제로 친

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메타지각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인과 미국인 참여자들을 대상

으로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사이의 관

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메타지각의 긍정성

과 친구지각의 긍정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가 있었는데, 이는 친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

하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결과는 참여자들이 메타지각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는 것으로, 기존 메타지각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arlson et al., 2010, 2011;

Kenny & DePaulo, 1993; Oltmanns et al., 2005). 또

한 부정적으로 왜곡된 메타지각과 우울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둘 간의 관계에서 문

화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문화에

관계없이 메타지각이 부정적으로 왜곡된 사람일

수록 더 우울했다.

본 연구는 메타지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지

적 왜곡과 우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메

타지각이 부정적으로 왜곡될수록 우울 역시 높

음을 밝혔다. 우울과 대인지각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던 대부분의 연구가 자기지각에 관한 것

이었음에 비해(Gara et al., 1993; King et al.,

1933; Lewinsohn et al., 1980; Woolfolk et al.,

1995), 본 연구는 메타지각이라는 인지 변인을

활용하였다. 자기지각의 경우 객관적인 준거점

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만(Colvin et al., 1995)

메타지각은 비교적 준거점이 선명하기 때문에

메타지각이 얼마나,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울증의 치료에 활용

될 수 있다. 실제로 임상 장면에서는 행동과

인지적 방법이 결합된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를 통해 우울증 환자의 자동적

사고, 인지적 오류, 역기능적 믿음에 대해 현실

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가진다. 현실검증

(reality-testing)이라는 개입을 통해 내담자의 인지

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Butler et al.,

2006; Kovacs & Beck, 1978). 본 연구 결과는 개

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왜곡을 메타지각과 같

은 구체적인 개념으로 측정하고 실제 타인의 지

각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인지행동치료에서

목표하는 인지적 왜곡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도

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우울한 사

람이 자신의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믿는 경우(자

기지각), 이러한 판단이 자신의 실제 성격을 반

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부정적으로 왜곡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반

면, 친구들이 자신의 사교성을 낮게 평가할 것

이라고 믿는 경우(메타지각), 직접 친구들이 자

신의 사교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평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지 아닌지 분

별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소수의

성격 특성에서만 메타지각의 왜곡을 확인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개인의 성격 전반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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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총 100개 항목의 성격 검사를 통해 메타지

각의 왜곡을 측정하였다는 것으로, 일부 성격

특성뿐만 아니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특징을

가진 전반적인 성격 특성을 사용하여 우울과 메

타지각의 부정적 왜곡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다수의 전문가가 평정

한 점수를 이용하여 성격 특성의 긍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메타지각의 긍정성과 친구

지각의 긍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참여자들을 대상으

로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시되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믿음과 우울이 관

련이 있다는 것은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별도의 존재로 여기

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도 양자 사이에 동일한 관

련성이 나타났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문

화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우울의 핵심 분모를

밝히는 것은 우울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Singer, 197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

는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이 범문화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편, 우울과 친구지각의 긍정성 간의 관계는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 집단의 경

우 우울 점수와 친구지각의 긍정성 점수가 부적

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미국인 집단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중

요한 결과들은 우울에 대한 문화차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 결과는 우울 혹은 메타지각에 대

한 몇몇 비교 문화 연구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Gundlach, Zivnuska, & Stoner, 2006;

Kleinman, 1977; Tafarodi & Smith, 2001). Gundlach

등(2006)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경우 주변 관계와

의 조화보다 개인의 특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인의 지각이 개인의 특성에 적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인 참여자의 경

우는 한국인 참여자보다 개인의 우울이 다른 사

람의 평가에 적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

는 한국인들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기 쉽다(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친

구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참여자의 우울에 영향

을 미쳤을 수 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집단 속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한국인들의 경우

집단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최인재, 최상

진, 2002). 이러한 해석에 따르자면, 한국인들은

친구가 우울하다는 사실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

리고 그에 맞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을 수 있

다. 타인의 지각과 우울 간의 정확한 문화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

인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

째, 본 연구의 결과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

석을 통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

다. 인지적 접근에서는 인지적 왜곡이 우울에

선행한다고 간주하고 있고(Beck, 1967) 본 연구

결과 역시 그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

근에는 우울이 인지적 왜곡에 선행한다는 결과

역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Cole, Martin, Peeke,

Seroczynski, & Fier, 1999; Cole, Martin, Peeke,

Seroczynski, & Hoffman, 1998; McGrath & Repretti,

2002),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둘 사이의 정확한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이 우울의 주요 원

인인지 혹은 그 결과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수준의 우울을

측정하는 척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임상 진단에 부합하는 수준의 우울증에

도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향후

우울증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가 재

현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사회불안에 대해 측정하지 않았다. 메타

지각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

한 지각으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불안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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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불안과 같은 성격 특성과 많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Christensen 등(2003)의 연

구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메타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

구를 통해 메타지각과 사회불안, 그리고 우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방

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메타지각과 친구

지각을 성격적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CAQ는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포괄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메타

지각 전반을 아우른다고 볼 수는 없다. 친구들

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라는 믿음과 별개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긍정

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안

좋게 평가했을지라도, 업무능력 등과 같은 측면

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할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향후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이

용하여 메타지각의 왜곡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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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Distortion in Meta-Perception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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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has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cognitive distortion, suggesting that having

distorted perceptions relative to reality is related to depression. In the present research, we examined whether

negatively distorted meta-perceptions of own personality is associated with depression. Meta-perception is one

form of person perception regarding how people believe others see them.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ly distorted meta-perception and depression by comparing participants’ meta-ratings of

their own personality to their friends’ ratings of them. Data for this study included 131 Korean and 77

American college students.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to assess meta-perception of

their personality and depression. Participants’ friends responded to the same questionnaire to describe the

participants’ personality. In both samples, negatively distorted meta-percep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This negative relation was not moderated by cultu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 depression, meta-perception, distorted perception, cognitive approach


